
GIST, 종합청렴도 한 단계 상승
제도 정비로 개선 성과… 국공립대학 부문 3등급
청렴노력도 지표는 2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발표… ‘청렴노력도’ 지표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항목, 국공립대 평균 크게 상회(+8.4점)

- 청렴 컨트롤타워 운영 통한 체계적 반부패·청렴 추진 기반 조성, 우수 사례로 평가

▲ GIST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개최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국공립대학 부문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하며, 2023년 평가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GIST는 이번 평가에서 반부패 추진 노력과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지표에서 2등급을 받아, 직전 평가 대비 두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대

학 차원의 청렴 정책 추진이 실제 평가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GIST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청렴노력도 지표의 뚜렷한 개선이 종

합청렴도 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GIST는 청렴노력도 부문의 세부 평가 항목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분야에서 국

공립대학 전체 평균보다 8.4점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주요 경영진이 앞장선 청

렴 정책 추진이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GIST는 지난 2023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한 이후, 총장이 직접 청렴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과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이번 평가에서 종합 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간 GIST는 청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총장 주재 청렴 추진 사항 점검 ▴청렴·

반부패 추진체계 정비 ▴구성원 대상 맞춤형·대상별 청렴교육 확대 ▴참여형 청렴 

캠페인 및 청렴집중주간 운영 ▴제도·절차 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 활동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왔다.

▲ GIST 캠퍼스 전경 

이러한 노력의 결과, GIST는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분야 우수 사례로도 소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GIST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GIST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를 중심으로 청렴도 개선 실무협의회와 청렴추진단을 운영하고, 교원·연구원·직원·학

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반부패·청렴 추진체계를 체계적

으로 구축·운영한 점을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임기철 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받은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무엇보다 청렴

노력도 지표가 이전 평가 대비 두 단계 상승한 것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확인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와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청렴이 일상이 되는 대학, 사회로부

터 신뢰받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